
창의적과학기술의확보없이는우리나라의미래도없다는

인식아래, 새정부출범첫해인올해부터강도높은과학

기술정책을추진하려고한다. 2006년현재GDP 대비3.23%에머

물고있는국가R&D투자를2012년까지5% 수준으로늘려갈것이

다. 연구개발투자가 자주기술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만들어가겠다.”

제41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대전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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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과학기술의 힘!
대한민국의 힘!

제 41회 과학의 날 기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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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국무총리가‘강도높은과학기술정책추진’의지를밝혔

다. 지난 4월 21일 오전 대전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내 대전컨벤션

센터에서열린제41회과학의날기념식자리에서다.   

한승수 총리, “강도 높은 과기 정책 추진”밝혀

한총리는이날1천여명의과학기술계인사들과함께한자리에

서 이같이 밝히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기초∙원

천연구비중확대, 바이오, 나노등미래유망기술발굴, 국제협력을

통한 우주, 극지, 해양 등 거대과학 역량 강화, 연구중심대학 육성

과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의 연계시스템 구

축, 과학영재학교확충, 초∙중등과학교육내실화, 재외우수과학

자적극유치등을제시했다. 한총리는또한교육과학기술부출범

이후 처음으로 과학기술인이 한 자리에 모인 이날 기념식에서‘교

육과과학의융합’을강조했다.   

한 총리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최근세계경제환경을언급한뒤“이런때일수록과학기술이더욱

힘을발휘해야하며결국핵심인재를키우고과학기술을발전시켜

우리의국가경쟁력을세계최고의수준으로끌어올리는길밖에없

다”며“이명박정부가교육과과학기술담당부처를합쳐교육과학

기술부를출범시킨이유도우리의미래인교육과과학을융합시킴

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창조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더 큰 시

너지효과를거두자는취지”라고말했다.

한 총리는 또“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 일류국가의 비전도

과학기술이뒷받침되지않으면이루기어렵다고생각하며우리나

라의장래가여러분한분한분의어깨에달려있다는자긍심을갖

고더욱정진해주시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   

과학기술계, “신명나는 연구여건 조성”요구

이날 대회를 주관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이기준 회장(사진)은 기

념사를 통해“교육과 과학기술 업

무의융합을통해교육의과학화,

선진화를기대할수있게되었으

며, 이는곧과학기술인재양성에

있어합리적이고미래지향적인행

정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임을 뜻한

다”며“교육과학기술부는교육과연구를

위한전폭적인지원을통해실질적이고가시적인결과를창출하자

는 새 정부의‘창조적 실용’이라는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부처라

할수있을것”이라고화답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과학기술진흥유공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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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새 정부가 우리

과학기술인들이신명나게연구

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으로 기

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과학기

술인을향해“오늘우리에게부

여된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되

새기며,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세계 속에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서는그날을우리함께힘

차게 열어 가자”고 독려했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

국최고과학기술인상, 과학기술 훈장 및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등과학기술진흥유공자 83명에대한포상이있었다. 우수과

학어린이5천675명, 우수과학교사260명, 과학기술유공자208명

에대한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도수여됐다.

자기부상열차 개통식 열려

한편 이날 대회가 열린 대전시는 과학의 날 기념식 행사에 맞춰

자기부상열차 개통식과‘과학기술 창조의 전당’개관식을 가졌다.

한승수 총리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기준 과총 회장을

비롯한오명전과기부총리, 홍석우중소기업청장등은첫개통된

자기부상열차를타고국립중앙과학관을출발, 과학의날기념식행

사장인엑스포과학공원까지1㎞구간을이동했으며, 행사장인‘과

학기술창조의전당’개관테이프커팅을한뒤기념식에참석했다.   

자기부상열차는1993년대전엑스포이후15년만에일반운행이

재개됐으며, 지역 숙원사업이었던‘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은 기존

의 대전컨벤션센터와 함께 대덕전문연구단지 관리본부의 산학연

교류센터를 통합, 대전이 지향하는 동북아 R&D 허브도시의 인프

라기능을맡게된다.   

최고과학기술인상, 유공자 훈포장 및 표창 수상

대통령상장과상금3억원이수여되는2008년도‘제6회대한민

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김기문포항공대교수(이학부문), 민계식

현대중공업 부회장(공학 부문), 최양도 서울대 교수(농수산 부문),

송호영울산의대교수(의∙약학부문)가상을받았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1968년부터 시상해 온‘대한민

국 과학기술상’을 지난 2003년 과학기술부가 확대∙개편한 상으

로 이학, 공학, 농수산, 의∙약학 등 4개 연구 부문에 걸쳐 대한민

국 국적을 가진 국내 연구자의 업적을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한

다. 자격요건은‘세계적인연구개발업적및기술혁신으로국가발

전에 크게 기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

으며, 서면 평가 및 분야별 심사를 거쳐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2008년도 과학기술 진흥유공자 훈∙포장 및 표창은 과학기술

훈장 29명, 포장 8명,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이 24명에

게수여됐다. 과학기술훈장1등급인창조장에는윤기현연세대명

예교수, 성낙호 미국 터프츠대학교 교수, 김제완 과학문화진흥회

이사장등3명이수상했고, 2등급혁신장에는이일항인하대교수,

배영호 (주)코오롱 대표이사 사장, 이재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

임연구원, 허성광맥스파워(주) 대표이사사장, 바르네케독일슈투

트가르트대명예교수등5명이수상의영예를안았다.

포커스

제 41회 과학의 날 기념식

과학의 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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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훈장 창조장

김제완 (金㰏㙀∙76) 과학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낙호 (べ�䑐∙68)  미국 터프츠대학교 교수

윤기현 (㡱冀䎶∙69)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배영호 (ⲝ㕨䑐∙64) ㄜ코오롱 대표이사

이일항 (㤚㥓䌆∙61) 인하대학교 교수

이재천 (㤚㪊㼒∙5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

구원

허성광 (䎗べ光∙67)  맥스파워(주) 대표이사

바르네케 (Hans-Juergen Warnecke)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교명예교수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강신원 (姜㊝㞧∙6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박동욱 (⯡❮㜟∙55)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안승호 (㍆㉫䑬∙61)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중앙연구소 소장

오태광 (㖣䅐廣∙5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

구원

이덕환 (㤚⛉䔄∙54) 서강대학교 교수

이 인 (㤚 㤼∙59)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고태국 (高䅐國∙53) 연세대학교 교수

국일현 (鞠㥘䎶∙60)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본

부장

기 준 (奇 㳽∙62) 㫗 (주)케이피케미칼대표이사

박수문 (⯡ㄸ⭎∙67)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상욱 (㤚⾆㜤∙59) 서울대학교 교수

최병익 (㿣ⵃ㤷∙53)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본

부장

현동석 (䎪❮〶∙58) 한양대학교 교수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노동석 (�❮〺∙5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

구원

민병무 (⯘ⴺ⬻∙5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

연구원

박상덕 (⯡⾆⛈∙56)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윤성희 (㡱メ䗿∙61)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감사

이진구 (㤚㷃九∙62) 동국대학교 교수

최인성 (㿣㤼べ∙6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성민 (䋫ぴ⯐∙45) (주)에치케이씨 대표이사

파파라도 (A. Neil Pappalardo) 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

�과학기술포장

김세권 (金ユ權∙60) 부경대학교 교수

문승현 (⭎㉬䎶∙51)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민병주 (⯘ⴺ㳡∙49) 한국원자력연구원 교육센

터장

박완철 (⯡䔁㼧∙5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

구원

백희영 (Ⲩ䗴㕼∙58) 서울대학교 교수

이윤우 (㤚㡴㜛∙4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주광

학연구단장

임철호 (㥡㼧䑧∙5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스마트

무인기사업단장

조영호 (㰨㕩䑐∙51)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대통령표창

강문석 (姜⭎〺∙4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화팀장

김봉진 (金ⵯ㷃∙53) 한국화학연구원 책임기술원

김태근 (金䅕根∙42) 고려대학교 교수

문 희 (⭎ 䗿∙53) 전남대학교 교수

박세문 (⯡ユ⭎∙53) (사)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

협회 부회장

성영은 (べ㕩㢆∙44) 서울대학교 교수

손경종 (ㄝ敬㱕∙43) 광주광역시 지방공업주사

오용수 (㖣㛼ㆨ∙49) 삼성전기(주) 상무

윤현도 (㡱䎷❍∙42) 충남대학교 교수

이만형 (㤚⩑䐲∙62) 부산대학교 교수

이의신 (㤚㢥㊝∙53) (주)대우건설 수석연구원

이해우 (㤚䍻㜛∙45) 동아대학교 교수

이현우 (㤚䎵㜛∙50) (주)유니크 연구소장

이희웅 (㤚䗿㞗∙53)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응용연

구단장

조장현 (㰨㨙䎶∙52) 나노종합팹센터 기획부장

주국영 (㳙國㕼∙51) 성수여자고등학교 교사

홍사혁 (䑿⻜䎡∙56) (주)에니텍시스 대표이사

황인희 (䔦㤼䘃∙5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HP개

발실장

�국무총리표창

김구영 (�九㕩∙5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팀장

김도중 (金❍㴉∙53) 경상남도 창원시 지방행정

주사

김동성 (�❮べ∙55)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범 (�⾗Ⳁ∙4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

구원

김석중 (金〺㴉∙40) (주)이디 이사

김승호 (金㉩䑬∙4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로터

팀장

김영진 (�㕳㷃∙5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

구원

김인수 (�㤾ㆨ∙51)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진국 (�㷃國∙55) (주)하이닉스반도체 상무

김현웅 (�䎵㞗∙42) 금호타이어(주) 수석연구원

김홍식 (�䑼㊎∙51) 한국과학문화재단 실장

남길수 (南吉ㆨ∙4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

구원

박선희 (⯡〾䗿∙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여영구 (㐳㕨九∙53) 한양대학교 교수

원무호 (㞘⬻䑬∙50) 한림대학교 교수

이상철 (㤚⾘㼤∙52) 한국기계연구원 책임행정원

장관식 (㨍寬㊑∙39) 나노캠텍(주) 연구소장

장남순 (㨍男㇥∙44) (주)케이알에스 대표이사

제갈종건 (㰕葛㳃健∙48)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

구원

조준형 (㱃㳾䐸∙50) LS전선(주) 전무

조홍래 (㱃䑼⠦∙53) 한국도키멕유공압(주) 

대표이사

주천기 (㳙㼒基∙52) 가톨릭대학교 교수

홍재민 (䑿㪋⯖∙4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

구원

홍혜숙 (䑿䐿㇕∙51) 경기도 연천군 지방행정사

무관

2008년도과학기술진흥유공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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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포항공대 화학과 교수와 민계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최양도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 송호영 울산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등 4명이 제6회‘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

상’을수상했다. 

지난 4월 21일‘과학의 날’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

기술단체총연합회는 이들 4명을 2008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

인상 수상자로 선정해 대통령 상장과 함께 상금 3억 원을 각각 수

여했다. 

쿠커비투릴 상용화 적극 앞당길 것

김기문교수는대학시절

도서관에서 주기적으로 학

술잡지를 정독하는 습관에

힘입어 우연히 분자에 관

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

후 그의 학문적인 호기심

은 줄기차게 이어져, 오늘

날 그가 쿠커비투릴에 기

초한 초분자 화학 분야에

서 세계 최고 과학자로서

입지를굳히게만들었다. 

쿠커비투릴이라는 낯선 분자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독일

에서 최초로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1981년 미국의 화학자

모크교수가X-선회절법을이용해그구조를최초로확인하였고,

호박과비슷하다며명명한쿠커비투릴을주인분자로이용하여‘주

인-손님' 화학을연구하였다. 

연구를시작할당시세계적으로소수의학자들만이연구를진행

하던이분야에과감히도전한김교수는초분자화학자로서본격적

으로매진하게된다. 그를선두로지금은각대학에서후학을양성

하고 있는 당시의 지도학생들은 몇 년 동안 숱한 시행착오에도 불

구하고, 좌절하지않은채초지일관연구를이어갔다. 마침내오랜

연구 끝에 쿠커비투릴의 동족체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주인-손

님화학을정립하게된다. 

그는 1997년 창의적 연구진행사업 줄기형과제의 책임자로 선정

되면서, 당시 IMF 경제위기로 인해 침체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

하며목표를견지해나갔다. 그의줄기찬노력은2000년영국에서

내로라하는 초분자화학자들과 어깨를 견주며 세미나에 참여하는

기회로뻗어간다. 이러한국제학회에서얻은자신감은그의학문세

계를더욱정련시키게된다. 그는당시의발제문을수정해서2003

년 권위 있는 국제화학지에 논문을 실었다. 그의 쿠커비투릴 연구

는 더욱 발전하여, 의약, 식품, 화장품, 농약 및 화합물의 분리 등,

산업적으로중요성이큰분야로응용이가능하게되었다. 쿠커비투

릴 연구는 비단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커다

란잠재력을지니고있다. 

김 교수는“쿠커비투릴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

만, 향후 바이오와 나노기술에 적극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 그는또“쿠커비투릴을개발함으로써상

용화를이루어의미있는발표를한것”이라고자평했다.

김교수는연구과정에서크게두가지고충을호소했다. 첫째, 연

구프로젝트가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서 도약과제로 변경되면서,

연구비지원규모가전에비해축소되어연구에어려움이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두번째로특허를출원할때선진국대학의경우연

구자들은순수하게연구만할뿐특허출원과이에기초한사업화에

관한 일은 관여할 필요가 없는 반면, 한국의 경우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과학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마련해주는것은미래지향적인투자”라고피력했다. 

김기문∙최양도∙송호영교수, 민계식박사

2008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수상자4인

포커스

제 41회 과학의 날 기념식

김기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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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맨’이 여는 기술강국의 미래

민계식현대중공업 부회

장은 기술개발을 통한 세

계 제1위의 조선해양강국

을 유지하려는 포부를 안

고 있다. 그는 현대중공업

이 중공업 분야 전반에 걸

쳐 경쟁력을 확보하는 업

적을 이룩한 것 못지않게

독특한 삶으로 세간에 주

목을받아왔다. 

자신의한계를냉철하게

시험하며 경주 내내 자신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마라톤은 그의

독특한경영철학으로이어져서‘마라톤문화’를정착하게된다. 유

달리 강한 근면함은 국내 100대 기업의 CEO 가운데 그를 근무시

간이가장긴사람으로기록시켰다. 그는“평사원들과더불어마라

톤을하면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경청할수있는데다, 사내에마

라톤문화를확산시키는데도움이된다”고말했다. 

그는‘기술제일주의 최고경영자’라는 별명을 듣는 것처럼 R&D

에 대한 투자를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실례로 그는

IMF 구제금융 시기에 온갖 예산이 삭감될 때도 현대중공업의

R&D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 그는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의했지만

거절한 것에 대해“연구개발한 것과 설계한 것이 제품화되는 것을

보고싶어산업계를떠나지않았다”고회고했다. 

그는 수상소감에 대해“앞으로 더욱 연구에 매진하라는 채찍으

로이해한다”고겸손하게밝혔다. 또우선지금의일을더욱잘할

수있는유능한정예요원을양성하여일을맡긴후, 자신은인류에

더욱공헌할수있는분야를공부하며제2의연구인생을영위할계

획을세우겠다는것이다.  

“유럽에는‘발명을 하려면 고등교육을 받지 말라’는 비유적인

속담이 있다. 발명은 복잡한 이론보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많이 출

발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는 한국 고유의 디젤엔진이 없었고 기술

을도입해서만드는것뿐이었기에막대한기술료가유출됐다. 그러

한 제품들이 갖는 국제특허를 먼저 조사한 후 특허권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더욱간단하고신뢰성이있는디젤엔진고유모델을개

발하였다. 이것은오늘날세계시장의20%를점유하는세계일류상

품이되었다.”

그는 또“저건 내 전공이 아니라며 전공 아닌 분야에 대해서 관

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든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폭넓

게 알아야 한다. 과학기술의 기본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결국

문화가세상을지배하게되므로철학, 역사, 예술등에대해서도관

심을 갖고 틈틈이 책을 읽어야 수준 높은 지도급 인물이 될 수 있

다. 이렇게하자면인내심과열정, 체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공계인으로서40년넘게수많은논문과특허를출원한박학다

식한 CEO로서 이룬 그의 업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

에충분하다. 인내와영혼으로단련된자기세계를정립하면서사업

에 혼을 불어넣는 그의 연구는, 끊임없는 연구와 선도적인 사업의

조화를시사해주는듯하다.

세계 일류 의료기술로 세계에 나서다

불의의 사고나 각종 염

증으로 인해 소변을 볼 수

없는 환자들에게 구세주와

같은희망을안겨준송호영

교수는 세계적인 방사선과

학자로 이미 정평이 나 있

다. 그는 요도절개수술 뒤

재발해서고통을당하는환

자들에게 100%에 가까운

놀라운 완치율로 국내외에

서주목을받았다. 

요도를 뚫기 위해 요도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재발하는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요도에 그물망을 넣는 시술을

실시했다. 연락이두절된한명의환자를제외한총12명의환자들

이 완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러한 고무적인 임상결과를

권위있는방사선의학분야학술지‘레디올로지’에게재했다. 

의료선진국에서도그물망으로요도를뚫어주는시술을그동안

해왔으나, 일정기간이지나면그물망사이로조직이다시금자라나

요도가또다시막히는일이자주발생했다. 하지만송교수팀이개

발해낸그물망은팽창성이있는금속으로제작함으로써생체에적

합한 폴리우레탄과 데프론으로 감싸서 2개월 후에는 쉽사리 제거

가가능하도록나일론을부착했다. 또한, 지름3㎜의갈고리를이용

해그물망을쉽사리없앨수있어서외부괄약근이손상되는것까지

막아준다. 이처럼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그의 시술법은 고통

민계식 부회장

송호영 교수



받는환자들의건강한삶에결정적인기여를하고있다. 

그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가을 소화기인터벤

션학회를 발족시켰다. 송 교수는‘사람의 향기가 나는 초일류영상

의학과’에 기쁨과 영광을 넘기고 싶다며,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는

병원이되기를꿈꾸고있다. 

그는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에게는 풍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며“창의적인생각을통해서어떻게하면환자를더욱안락하게대

하며 시술이 쉽고 또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문제제

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생각과 노력을

향후국제시장까지끌고갈수있는힘을키워야한다고강조했다. 

송 교수는 그 동안 불철주야 임상진료와 연구를 분주하게 병행

하면서2000년4월부터2002년3월까지교수벤처를만들어운영

했던 때가 가장 힘겨웠다고 토로했다. “진료와 연구, 교육, 중소기

업창립및운영을한꺼번에해야해서물리적인시간부족으로애

를먹었다”고고백했다. 

그는 교수벤처를 만든 이유로“연구비 지원에만 의존한 연구는,

우수인력의지속적확보가어려우며, 창의적인아이디어의수렴이

잘안되고, 연구의연속선상이부족하기에한계가많다”고지적하

면서이러한문제를풀수있는대안으로만들었다고밝혔다. 

그는앞으로“식도, 위장관, 눈물관, 혈관. 요도, 기도, 담도등인

체내여러장기의악성또는양성협착증을개복수술없이치료하

는 새로운 이론을 확립하고 싶으며, 팽창성 금속스텐트 연구기반

조성과 이를 통해 세계적인 지위를 확립하는 것을 더욱 확대 발전

시키겠다”고밝혔다. 

농업의 새로운 혁명을 개척하는 농학자

오늘날 한국에서는 유전자 재조합(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반

감과 냉소가 가득하다. 하

지만 식량위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치안까지 위협하

는 요즈음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금일고있다. 

최양도교수는한국에서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부

정적 의견이 강한 이유로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보도

하지않는일부미디어를지적했다. “선정적인기사로이슈를끌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이 지니는 부정적인 속성을 전후 맥락 없이 과

장해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일반 대중은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막연한두려움과반감을갖게된다." 

얼마전한NGO가미국이최빈국에다유전자재조합식품을원

조한다며 비판했는데, 이 점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

다. 미국은 국내외에 상관없이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공급하는 대

표적인국가이다. 실례로오늘날미국의슈퍼마켓에서유통되는농

산물가운데80% 이상이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조사됐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 수확량이 기대만큼 많지 않다는 주장에도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전자 재조합 작물은 해충저항

성을강화하였으므로농약사용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다.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재배한 다른 농작물에 비해 결코 수확량이 적다고

평가할수없다. 나아가, 유전자재조합작물은해충저항성과제초

제저항성을갖게돼농업생산성을향상시킨다는점이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반환경적이라는 막연한

주장에도 일침을 가한다. “그 동안 농사를 짓는 방법은 잡초를 제

거하기 위해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었다.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파종 전에 막대한 양의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은 인

간의 먹을거리에도 유해할 뿐만 아니라, 땅을 갈아엎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므로 지구온난화에도 일조한다. 하지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개발해낸 무경운농법은 토양유실과 온실가스를 다

같이감소시킬수있다. 이러한현재의농법을제대로알지못하는

소비자들은무턱대고유전자재조합이환경과인간에게해를가한

다고오해하고있다.”

최 교수의 꾸준한 연구는 마침내 결실을 이뤄 초다수확성 생명

공학 벼를 개발한 후 독일의 BASF사에 기술을 이전하였다. 또한,

가뭄저항성슈퍼벼를개발해이를인도의마히코사에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자신의학문적인세계에관해일목요연하게설명하는

그의말투에는자신의꿈을곱게견지해나가는학자특유의명민한

집중력이담겨있었다. 그는농업생명과학자로서불이익을겪는것

만은아니라고힘주어강조했다. 

그는“농업분야에대한지원은산업체가아닌, 주로국가에서실

시하므로 인기에 영합할 필요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갖는다”며“정부에서식량안보에대한확고한인식이있고, 상대적

으로다른분야에비해지원이적을지언정나름대로잘이루어지고

있다고판단되므로만족한다”고나지막하게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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